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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배양이 완료된 모습 재배완료 후 수확량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지난 1988년 세계 최초로 인공씨감자(Potato 

microtuberㆍ기내소괴경)대량생산에 성공했던 정

혁 박사팀이 2년여의 연구 끝에 재배의 실용화에 

성공하였다. 

연구팀은 인공씨감자를 1989년부터 2년 동안 

KIST내 실험용 밭과 충남, 전남, 강원지역에서 포

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감자를 10a당 2천5백~2천8배kg씩 생산할 

수 있었다.

인공씨감자 생산기술은 이미 40여 년 전에 학계에 

보고되어 세계 각국이 연구를 해왔으나 대량생산

기술 개발에는 실패해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대량생산방법은 씨감자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이 완전 제거된 

무병우량 감자줄기를 온도, 습도, 밤낮의 길이가 

조절되는 1단계 배양실에서 화학약품을 이용 대량 

재배한 다음, 멸균작업실에서 씨감자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을 멸균처리한 뒤 2단계 배

양실로 옮겨 씨감자만 대량 증식하는 것이다.  

인공씨감자 재배방법의 특이한 점은 학계에 보고

되어 있는 길이 10cm크기의 유리용기에 넣어 감

자의 줄기를 위로 자라게 하는 플라스크배양법과

는 달리 직경 10cm, 높이 1.5cm의 배양접시에 감

자를 넣어 배양선반에 몇층으로 쌓아 놓을 수 있으

므로 적은 공간에서 상업적 규모의 대량생산이 가

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 배양접시 1개당 10~20개

의 씨감자가 수확되었고 수확 시까지의 기간을 불

과 2개월로 줄일 수 있었다.

이 대량생산기술의 개발로 농민들도 천연씨감자의 

눈을 잘라 심던 방법과는 달리 콩을 심듯 기계로 

직접 파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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